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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대기환경 문제는 오존층 파괴, 대기오염, 그리고 기후변화이다. 이들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며 전지구적 규모에서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광역 대기환경을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해 지상 관측망과 더불어 인공위성을 활용한 대기 조성의 리모트센싱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위성 리모트센싱은 대기 구성 성분의 분광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그 농도와 물리·화학적 특성을 산출하는 기술로, 대기 복사전달과 역산출 이론을 기반으로 구현된다. 위성은 지구 전역을 균일한 방식으로 장기간 관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환경 연구에 독보적인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위성의 대기조성 관측 자료는 NASA의 Aerosol Robotic Network (AERONET), Pandora Global Network (PGN) 와 같은 지상 관측망, 그리고 KORUS-AQ, ASIA-AQ와 같은 항공·해상 관측을 포함한 대규모 필드 캠페인을 통해 검증되고 발전해 왔다. 육지와 바다, 국경을 넘어선 위성관측은 우리에게 지구 대기의 거대한 흐름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제공한다. 
과학은 한 명의 연구자나, 하나의 장비,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국제적 협력과 세대 간 축적 위에서 발전해 왔다. 본 발표에서는 위성 리모트센싱 연구의 발전 과정과 함께,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대기환경의 변화와 그 과학적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